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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티후아나는 올해 엄청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와 이곳의 

사역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간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Uniendo Naciones 8번째 여름 캠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박 3일 동안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핸드폰 없이 지냈습니다. 핸드폰 없이 지내는 것을 걱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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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to the order: GP USA 

(Check memo: Keith Park) 

Paypal/Credit Card/Debit Card 

https://www.gp usa.org/give (Memo: Keith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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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있었지만, 캠프 

마지막 날 “핸드폰이 있었다 

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지냈 

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3일 동 

안 예배와 말씀뿐 아니라 

중보기도를 포함한 스테이션 

활동, 그룹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2개 

교회의 젊은이들이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들”이라는 

비전이 캠프 안에서만 끝나 

지 않고, 각자의 집과 학교, 

직장과 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캠프에서 받은 말씀과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생각하며 각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1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내년 캠프에서 그 편지를 다시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세웠던 

작은 결단들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함께 돌아볼 것을 기대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캠프를 마친 2주 후 참가했던 모든 교회의 목회자, 사모와 리더들과 평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캠프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교회별로 나누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올해 캠프 가운데 개선되어야 할 점들과 계속 

지속되어야 할 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교제의 시간으로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캠프 후속 연합모임’을 준비하여 캠프에 참가하였던 모든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티화나 한인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소그룹이 창세기 12장-25장 

13주간의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공부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며 신실하심으로 

이끌어가시는 과정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60년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통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티화나 온누리교회에서는 9월부터 창세기 3권 공부를 시작합니다. 12주동안 계속되는 

창세기 성경공부 동안 한사람 한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통독과 필사 모임은 곧 여름방학을 마치고 9월부터 다시 모임을 시작합니다. 

통독모임은 잠언서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4번씩 온라인으로 모여 성경을 함께 

읽는 모임을 계속합니다. 필사 그룹은 사사기에 이어 욥기서 쓰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성경통독 & Coffee Break 소그룹  

성경통독, 성경필사와 Coffee Break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현지인 형제자매들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 캠프 후속 연합모임 준비 

모임을 준비하는 리더들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배와 교제의 시간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 로사리또 C.R.R.E.A.D 재활센터 사역 

1) 마약과 알코올 재활센터 입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중독에서 벗어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2) 예배를 섬기는 설교자, 찬양인도자, 중보기도자, 식사 준비 봉사자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사랑이 가득하고 소그룹 말씀공부를 인도할 인도자들을 보내주시도록 

 ‘사모 위로의 날’ & ‘부부 세미나’ 준비 

이 사역을 함께 준비하고 섬길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사역의 시기와 장소를 인도하시도록 

 Elena 선교사의 목회상담 학업 

학업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배운 모든 것들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 가정과 건강을 위하여 

Keith 선교사(당뇨, 고혈압, 눈)와 Elena 선교사(허리디스크)가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언제나 선교지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Keith & Elena 선교사 드림 


